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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장후보 2명 경쟁
이규선 부사장과 유창무 전 중기청장 경쟁 … 유인학 전의원 탈락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최근 이규선 부사장, 유창무 전 중소기업

청장, 유인학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유력 사장후보로 산자부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청와대에 3명을 후보로 제청해 청와대가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출

신인 이규선 부사장과 유창무 전 중기청장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선 부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되면 가스공사 사상 처음으로 내부출신 사장이 배출되게 된다.

유창무 전 중기청장은 전 동력자원부와 산자부에서 에너지 관련업무를 맡은 경력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나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주주가 정부

이기 때문에 정부의 내정으로 사실상 확정된다.

가스공사는 5월 신임 사장 내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6월14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며 11명이 지원해 6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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